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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부산항은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리티 공간이므로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중심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의 재현방법론을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 즉 사진기록의 특성을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가운데 사진의 전시에 적합한 오메카(Omeka)를 이용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실험적
으로 구축해 보았다. 그 과정과 방법을 보면, 먼저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항 관련 기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 등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원본 또는 파일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기록은 
더블린코어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시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였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교통공간, 역사공간, 
산업공간, 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11개 전시주제를 구상하였다. 전시의 보기로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 로컬리티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 방안,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are a methodology for locality reproduction by concretely explaining the theoretical model, 

procedure, and practice of constructing the Port of Busan Image Digital Archive, based on the photographic and postcard 
images of the Port of Busan, the representative place of Busan. Among the open-source record management programs, 
Omeka was chosen in implementing the digital archive because of its suitability for image exhibition. After establishing 
the principles for archive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rchive, a basic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the record collection. With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at possess the related records 
on the Port of Busan,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Busan Museum, and the City of Busan, original 
image artifacts were thus collected. The collected artifacts were then described using the Dublin Core metadata and 
categorized by time period. The Port of Busan was classified through four distinctive spatial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historic, industrial, and living spaces). A total of 11 themes for the exhibition was then suggested. The Busan-Shimonoseki 
Ferry Boat was chosen as an example exhibition of transportation space.

Keywords: Port of Busan, image digital archive, locality archive, archiving methodology, open source archiving 
software, Om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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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 목적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로 인해 경상도 동래부 동평현 용미산 아래의 

작은 포구였던 부산포가 조선 최초의 개항장으

로 개방되고 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과 일본자본이 지속적으로 부산으로 유

입되어 부산항의 모습은 빠르게 변모되어 갔다. 

조선후기 이래 동래를 중심으로 정치, 행정, 경

제, 사회, 문화가 발전해 오던 구조는 일제의 대

륙침략정책에 따라 부산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부산항은 개항 후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과 물

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의 공간으로서 ‘항

구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부산항은 부산의 로컬리티

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공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항을 대상으로 장소 기억을 

탐구하고, 확산 모델을 세우기 위해 실험적으로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민간 분야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도 2000

년대 말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순명․

이승휘(2009)는 지역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절

차와 아카이브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화경(2012)은 부산시에 소재한 산복도로를 

대상으로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록 

수집전략과 수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현문수․김동철(2013)은 지역의 특정 인물과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여 로컬리티 기록화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

시하고 있고, 이보람 등(2014)은 로컬리티 아카

이브 구축뿐 아니라 민간에서 용이하게 아카이

브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 소프트웨

어인 에이투엠(Atom)의 기능을 상세히 기술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제까지 수행된 로컬리티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

의 필요성, 수집 방안,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대

부분이고, 아카이브 구축과정과 절차를 제시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나 기록 수집방법 위주의 기존 연구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록을 직접 수집하여 디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보고, 구축하는 과정과 

절차 등의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로컬

리티 재현 방법론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범위는 부

산항과 인근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부산항이 1876년 2월 조선 최초

의 개항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2010년대인 오

늘날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부산의 이동성 공간을 중심으로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기 위해 부산항과 관련하여 수집한 기

록은 조선총독부 관보와 신문기사, 각 철도역

에서 생산한 일지(日誌)나 역사(驛史), 부산

항과 인근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나 엽서․지도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

록이 아닌 사진이나 엽서, 지도 등의 이미지 위

주의 기록을 이용하여 대중 친화적인 부산항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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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 기록이 주가 되므로 ‘이미지 아카이

브'로 명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대중에게 낯

설 뿐 아니라 무슨 기록을 구축한 아카이브인지

도 애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아카이브를 

구축할 대표 기록이 사진이므로 ‘사진 아카이브'

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영문 명칭은 ‘이미지 아

카이브'나 ‘사진 아카이브' 모두 ‘image archive'

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

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기록으로 관심이 확대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아카이브를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주체로서는 비

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예

산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

닌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아

카이브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인 에이투

엠(AtoM), 오메카(Omeka), 아카이브매티카

(Archivematica)의 세 종류 가운데 오메카는 

기록의 전시와 온라인 출판 등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과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카이브 구

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

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부산항 관련 기

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의 저작권 동의를 얻

어서 사진이나 엽서 등의 원본 또는 파일을 수

집한다. 이후 수집한 기록은 더블린코어(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에 따라 기술하

고, 컬렉션 구성 원칙을 정한 후 기록을 정리한

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장소기억에 따라 

구분하고, 그 아래에 전시주제를 구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로

컬리티 공간인 부산항을 대상으로 로컬리티 기

억을 탐구하고 기록화의 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의 

특성을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

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

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부

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다. 그 과정

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기억과 기록이 역

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활

성화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부산항과 사진기록의 특성 

2.1 부산항과 부산의 로컬리티1)

부산항은 개항 이후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근

대 산업사회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기억

 1) 이 절에서는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맥락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송정숙(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의 일부를 인용하고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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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직하고 있다. 변방의 작은 포구였던 부산

은 1876년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이

후, 교통의 중심지로서 국외의 새로운 자본과 

문물이 들어오는,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

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였다.  

부산항은 1876년 2월 2일에 근대 국제항으로 

개항한 이후, 그해 11월 1일에 일본 우편선인 나

나와마루(浪花丸)가 취항하여 처음에는 월 1회 

운행하였다. 1876년 12월 17일에 체결한 부산구

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으로 초량왜관이 일

본인의 전관거류지가 됨에 따라(송정숙, 2011, 

p. 283)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인에 의해 근대적

인 도시가 형성되었다.

1883년 한일 간의 해저전선이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까지 닿도록 한 이후 1885년에 한일 여객

항로가 개통되었다(송정숙, 2011, p. 294). 부

관연락선은 1905년 9월 11일 일본 시모노세키

(下關)항을 출발하여 11시간 30분 만에 부산

항에 도착한 1,600톤급 이키마루(壹岐丸)가 

시작이다.

이후 한일 간에 왕래하는 사람과 교역량이 증

가함에 따라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고속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1912년 도쿄 신바시[新橋]와 

시모노세키 사이에 1․2등 특별 급행열차를 운

행하고, 부산과 만주의 장춘(長春) 사이에 보통 

급행열차가 운항되기 시작함에 따라 목․금․

토요일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9시간 30분 

만에 연결하는 급행선박을 운행하였다. 1913년 

3월 29일 제1잔교[국제여객부두]가 개통되었

다. 이는 압록강 가교, 만주 안봉선(안동-봉천) 

등 대륙연결시설이 완성되는 것과 연계해 진행

됐다(송정숙, 2011, p. 295).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대륙으로

의 수송물동량이 증가하여 1922년 5월 고속선 

게이후쿠마루(景福丸), 11월에는 도쿠주마루(德

壽丸), 1923년 5월에는 소케이마루(昌慶丸)가 

취항하였다(홍연진, 2007). 일본은 1932년 만주

국을 건립하여 중국침략을 가속화함에 따라 일

본인의 만주 이주도 급증하였다. 한반도는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화, 군수물자의 생산 강화, 조선

인 강제징용, 물자 강제징발 등으로 인해 부관

연락선을 통한 인적, 물적 수송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송정숙, 2011, p. 295). 

이처럼 부산항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대륙침

략과 조선 식민통치, 도항 일본인의 정착과 번

영을 목적으로 일본에 의해 근대 항구로 개발되

었고(배석만, 2014, p. 2), 부관연락선 역시 같

은 목적에서 운행되었다. 식민지 모국인 일본

과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였던 부산항은 근대성

과 수탈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김동철, 

2011, p. 269). 

부산항은 해방 후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

다. 남북 분단과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으로 인

한 서해안 교역권의 중심지인 인천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태평양 넘어 미국 경제

와 연결되면서 부산항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었

기 때문이었다(배석만, 2014, p. 1). 

이러한 연유로 부산항의 경관 변모와 개발과

정이 부산의 발전, 나아가 전근대 농업사회였

던 한국 사회가 근대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모

하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

다. 따라서 부산항은 부산의 로컬리티를 단적

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공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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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 기록의 특성

“공간은 사회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의 표현

이다. 공간의 형태와 그 과정은 총체적인 사회

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

가 변하면 공간도 변화하고 더불어 인간관계도 

변화한다"(정윤희, 2013, p. 247). ‘부산항'이라

는 공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

진과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 컨

텐츠를 개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축할 아카이브의 주된 기록인 

사진 기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진은 과거의 기록이다. 

“현실은 늘 이미지에 기록된 대로 해석되어 

왔다”(손택, 2005, p. 219). “사진은 포착된 경

험이며, 카메라는 이처럼 경험을 포착해두려는 

심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주는 의식의 도

구이다”(손택, 2005, p. 18)라는 사진에 관한 손

택(Susan Sontag)의 말은 그 자체로 발터 벤야

민(Walter Benjamin)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다. 과거의 기록이

라는 점에서 사진과 역사책은 동일하다. 사진이 

이미지로 기록한다면 역사책은 문자로 기록한다

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사진 책은 인용구들로 이루어진 책과 같

다(권용선, 2009, p. 34). 

2) 사진 기록이 문자 기록보다 대중적이다. 

수전 손택이 “대상의 가시적 재현을 꾀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

이 용이한 매개이다.”(조민지, 2014, p. 75)고 

지적했듯이, 문자에 비해 이미지는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하고 정보 전달 속도도 빠르다. 

문자는 사회가 합의한 기호이므로 문자와 사

물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문자와 사물이 일

치한다면, 세계 각국의 언어가 모두 같아야 한

다.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자가 다르다는 사실

은 바로 언어와 사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문자는 상징화된 기호이다. 문

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를 접하면 머

리 속에서 그 기호가 나타내는 사물이나 의미를 

유추하여야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의미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한다. 의미의 추상화 과정은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적 활동이므로 대중에게 다

가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국내에서 천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는 영화는 있지만 천만 명

이 읽었다는 소설이 없는 이유이다. 

반면에 이미지는 바로 지시하는 사물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호를 해독하여 그 의미나 

사물을 유추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므로 이

미지는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없다.

3) 움직이는 이미지보다 사진이 기억하기 

훨씬 쉽다.

텔레비전이 보내는 이미지는 신중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뒤의 이미지가 앞의 이미

지를 곧장 지워버리곤 한다. 반면에 사진은 시

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어느 한 순간을 깔

끔하게 포착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순간

을 특권화해 놓은 사진이 움직이는 이미지보다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으므로 기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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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가 문자보다 뇌에 더 오래 저장된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은 과장된 말이 아

니며, 인간의 감각 중 무엇보다 시각적 감각이 

가진 훌륭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수사이다. 이

미지가 문자보다 뇌에 더 오래 저장된다. 따라

서 인간의 시각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전시는 

다른 지각보다도 인지적 침투효과가 높으며 어

떤 자극보다 지속적이다(조민지, 2014, p. 83).

5) 사진은 보다 객관적이다. 

“사진의 기계적인 기록방법은 사실적 이미

지의 보존이라는 면에 있어 무엇보다 객관적이

라 믿게 하였고, 사진만이 인간의 시각을 그대

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이인미, 2008, pp. 3-4).” 따라서 사진은 이미 

발생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통용된다.

6) 사진은 기록화가 용이하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간편하다. 

즉 값싸게 기록화 할 수 있다. 사진은 누구나 생

산할 수 있고, 또 소장하고 있으므로 사진아카

이브 구축 후 이용자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가볍고 싸게 만들 수 있으며, 쉽게 휴

대․적재․보관할 수도 있다(손택, 2005, p. 18). 

이로 볼 때 과거의 기록이라는 면에서는 동

일하지만 이미지 위주의 사진 기록이 문자 위

주의 텍스트 기록보다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

하고, 오래 기억 될 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기록화가 용이하므로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오메카(Omeka)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3.1 오픈소스(open source)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오메카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로는 에이투엠(AtoM), 오메카(Omeka), 

아카이브매티카(Archivematica)의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공개 소프

트웨어를 비교하면, 에이투엠은 등록․분류․

기술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메카는 기록의 전시와 온라인 출판 

등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고, 아카이브매

티카는 장기보존에 유용하다. 

<그림 1> 기록관리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

(이보람 외, 2014, p. 203)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세 가지 기록관리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주로 수집된 기

록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전시 위주의 사진 아카이브 

구축에는 오메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에이투엠은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구

비하고 있고, 기록을 계층화하여 조직하는 데 

특히 유용하므로 전문적인 기록관리요원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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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지 않은 민간 아카이브에서는 구축하기 어

렵고,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아카이브매티카

도 민간 아카이브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메카는 로이 로젠웨이그 센터(Roy Rosenzweig 

Center)에서 개발하여 2008년 2월 21일 출시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디지털 컬렉

션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사

문화 컬렉션 출간 및 전시를 기본 목적으로 하

며, 이용자가 기능성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디스페이스(Dspace)와 페

도라(Fedora)는 학위논문이나 출판 전 논문, 

회색문헌 등 도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록에 대해 충분히 기술할 수 없다.2) 이에 비

해 오메카는 전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더블린코어를 이용하여(이보람 등, 2014, 

pp. 202-203) 기록에 대해 충분히 기술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오메카를 활용하여 로컬리티 아

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메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

구나 무료로 이를 이용하여 아카이브를 쉽게 구

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단위의 아카이

브에 적합하다. 또한 전시가 기본 목적이기 때

문에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오메카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오메카를 이용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한 

국내외 사례를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구조, 사

용한 기록의 종류와 전시 콘텐츠의 구조, 사용

한 플러그인(plug-in) 등을 조사․분석함으로

써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참조할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외는 오메카로 구축된 다양한 아카이브 가

운데 사진기록이 주가 되어 구축된 도시아카이

브를 사례로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인간과 기

억아카이브 omeka’가 유일하므로 이를 살펴볼 

것이다. 

 2) 오메카와 비슷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디스페이스와 페도라가 있다. 디스페이스는 

MIT(Massachusetts Institue of Technology)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미 대중성이 높고 미국 내 

기관 레포지토리를 운영하는 대학들 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Markey et al., 2007; 김지현, 2010에

서 재인용). 디지털 형태로 작성된 저널 논문, 학회 논문, 책, 기술 보고서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디스페이스는 

3단계의 수직적인 계층구조를 제공한다. 접근에 대한 제어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을 특정 그룹에 소속시키고, 컬렉

션과 아이템에 대해 그룹의 접근제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페도라는 1997년에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비영리 목적의 듀라스페이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디지털 객체 리포지터리로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텍스트, 출판, 사진, 비디오 등을 등록할 

수 있다. 확장성이 강하고 유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불편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복잡하다. 계층구조에 있어서 수직적인 계층구조가 아니라 개체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되어, 

관리자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오메카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게시된 디지털 객체는 접근 제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아

이템, 컬렉션, 사용자 그룹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이종덕 외, 2013). 즉, 오메카는 디스페이스나 페도

라에 비해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관리가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별다

른 설명 없이도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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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

(http://gvh.aphdigital.org/)

그리니치 마을(Greenwich Village)은 미국 뉴

욕주(州) 뉴욕 맨해튼섬 남부에 있는 예술가 거주

지역이다. 브로드웨이 근처 그리니치 거리를 중심

으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나 클럽이 모여 있는 

지역을 ‘그리니치 마을(Greenwich Village)’이라 

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영국인 이주자들이 런

던 근교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뉴욕에

서 가장 인기 있는 이곳은 자유롭고 예술적 기

질이 다분한 보헤미안적 분위기를 품고 있다. 20

세기 들어 포(Edgar Allan Poe), 휘트먼(Walt 

Whitman) 등 여러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갖게 됐다.

1940년대에는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쓰이기

도 했다. 그 후 1955년, 뉴욕의 대표 정보지 ‘The 

Village Voice’가 이곳에서 발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예술가들은 그리니치 마을을 떠나게 되었

지만 예술적인 분위기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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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시 주제 전시 내용

장소
평화의 펜타곤: 라파예트 339 번가, 평화운

동의 역사

동쪽 339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이 건물에 입주하였던 평화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단체와 관련한 내용

사건
베트남 전쟁 시대에 그리니치 마을에서 일

어난 반전, 반정부 운동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리니치 마을에서 결성된 반전, 반정

부 운동 집단

인물
에디 크레이머: 이민자, 예술가 및 미술 

치료의 개척자 

이민자로서, 미술치료의 개척자로서, 예술가로서 에디 크레

이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

<표 1> 그리니치 마을사 아카이브 전시 예

‘그리니치 마을사’ 아카이브는 뉴욕시 기록

관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뉴욕 

대학교의 ‘디지털로 역사 만들기(the Creating 

Digital History)’ 수업의 일환으로 그리니치 마

을의 역사를 디지털 상에서 구현하고자 기획되

었다. 

아카이브 구축에는 뉴욕시에 소재하는 여러 

기억 기관인 뉴욕시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뉴욕대학교 기록관(NYU University 

Archives), 뉴욕시 역사협회(New York Historical 

Society)의 디지털 기록관, 메트로폴리탄 미술

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델라웨어 

미술관(Delaware Art Museum), 의회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 스미스소니언 국

립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등

이 소장한 1차 정보원들을 이용하였다. 

컬렉션은 기록의 소장처, 주제, 혹은 형태에 

따라 총 87개로 이루어져 있다. Collection Tree

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계층성이 부족한 

오메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컬렉션과 아이템 

사이에 하나의 계층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Exhibit Builder, Simple 

Pages, Simple Vocab, Geolocation, Site Notes, 

TimeLin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 

ings 등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그리니치 마을의 과거에서 큰 역사를 지닌 작

은 극장: ‘그리니치 마을 극장(A Little Theater 

with a Big History: The Greenwich Village 

Theatre)’, ‘미국의 보헤미아: 1910년대의 그

리니치 마을(America's Bohemia: Greenwich 

Village in the 1910s)’ 등과 같이 그리니치 마

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 건물, 사건, 인

물 등 총 69개의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 주제 중 장소, 사건, 인물에서 각

각 1개씩의 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2.2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

(http://bridgesnyc.com/postcards/)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는 뉴욕의 퀸즈대학(Queens College) 

대학원의 샤냐 마체스(Shayna Marchese)에 

의해 구축되었다. 뉴욕시와 그 주변 대도시 지

역의 교량 엽서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덜 알려

지거나, 교체 혹은 철거된 교량에 초점을 맞추

어 구성하고 있다.

뉴욕시(New York City)를 중심으로 뉴욕주

(New York State), 뉴저지주(New Jersey), 

코네티컷주(Connecticut), 펜실바니아주(Penn- 

sylvania), 그 외 주변지역(Farther Afiel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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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직 

엽서만 이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뉴욕시 교량 엽서’ 아카이브는 다음 <그림 

3>에서 보듯이 ‘과거＋현재(Then＋Now)’라

는 전시도 제공하고 있는데, 엽서를 통해 교량

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의 현재 사진을 

함께 전시하여 교량과 주변 경관의 변천을 비교

하여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에 Simple Pages, Exhibit Builder, 

Geolocation 등의 플러그인(plug-in)을 이용하

였다. 

3.2.3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

(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

(http://projects.umwhistory.org/im

ages/)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어머니 메리 워싱턴(Mary Wash- 

ington)의 이름을 딴 메리워싱턴대학(University 

of Mary Washington)은 1970년 남녀공학이 되

기 전까지 버지니아대학(University of Virginia)

의 여자대학이었다.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그림 3>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의 전시 <Then+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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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는 메리워싱턴대학의 맥클러켄(McClurken) 

박사의 디지털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들은 ‘메리 워싱턴 이미지 그룹(Mary 

Washington Image Group)’을 결성하여, 메리

워싱턴대학교의 사진 기록 수집부터 디지털 아

카이브 구축까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

게 되었다. 

컬렉션은 시기에 따라 구성하였으니, 최초의 

1910년대-1920년대까지는 20년을 단위로, 이후

는 10년씩을 단위로 2000년대까지 모두 9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전시에 있어서는 학교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위수여식, 

전통행사, 클럽활동, 공식 행사 등 4개의 전시

를 구성하여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

다. 전시 주제는 다음 <그림 4>의 ‘학위수여식

(Commencement)'처럼 공식적인 학교 행사 

사진부터 동아리 활동사진, 친구들과 찍은 비

공식적인 사진 등 당시 학교 내․외부에서 생산

된 메리워싱턴 대학교의 구성원들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Simple Pages, Exhibit Builder, Contribution 

등의 비교적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아

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 아카이브에서 특

징적인 것은 동문들로부터 개인 소장 사진을 기

증받을 수 있도록 ‘기증(Contribution)’ 페이지

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페이지에서 동

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이 이 아카이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4>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의 전시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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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 

(http://omeka.hmarchives.com/)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1998년에 설립된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공공 영역에 치우친 

국내의 기록관리가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3년 7월에 설립하였다. 편지․

일기 등 개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다양한 

일상 기록들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주로 에

이투엠을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http://hmarchives.com/?page_id=8).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는 ‘인간과 기

억아카이브’의 소장물 중 2013년 5월 12일 일

기 수집 이벤트를 통해 유치원생․학생․직장

인․주부 등 581명의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일기로 구성된 일기 컬렉션을 에이투엠이 아닌 

오메카를 이용해 일기를 전시하기 위해 구축한 

아카이브이다. 

일기 컬렉션은 기증받은 학교, 기관을 기준으

로 서울 자운고등학교 학생들 일기 컬렉션, 시

민 생활아카이브-2013년 5월 12일 일기 컬렉션, 

서울 누원고등학교 학생들 일기 컬렉션, 샛별유

치원 원생들 그림일기 컬렉션의 넷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시의 구성은 다음 <그림 5>의 ‘성장일기'와 

‘특별한일요일', ‘부모님사랑', ‘친구와 함께', ‘따

분한 하루', ‘생일 그리고 이벤트’로 주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각 전시에서는 기록 아이템과 

제목이 표시되며, 선택하면 기록 아이템에 대한 

상세 기술이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록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아이템을 더블린코어로 기술할 뿐 아니라, 

각 기록의 사진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유일

하게 오메카를 이용하여 구축된 아카이브이다. 

<그림 5>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의 <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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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메카로 구축된 아카이브의 사례를 분

석해 본 결과,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는 그리니치 마을이라는 뉴욕시의 특

정한 지역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구성

함으로써 뉴욕시의 역사와 기억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도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도시의 로컬리티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부산항 전시를 구성하는 데 참고

할 만하다.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는 컬렉션의 구성이 교량에 대한 엽서

로 이루어져 있어 도시 경관의 변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교량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

는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비한 전시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참고하여 부산항 경관

의 변모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전시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는 외부의 동문들로부터 기록 수집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증(Contribution)' 기능을 

추가하여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동문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아카이브에 업로

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항 사

진 아카이브에도 시민들이 부산항 관련 사진이

나 엽서를 기증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기

증(Contribution)'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4.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

4.1 아카이브 구축 전략 

망라적인 기록화 방법을 지양하고 주제에 충

실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의 구축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

라 개발 원칙과 수집 전략, 아카이브 구조를 정

해야 한다. 이 아카이브는 부산항이라는 공간

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포착하고, 그 이미지

의 변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산의 로컬리티

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맥락조사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부

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1원칙: 부산의 로컬리티를 집약적으로 보

여주는 공간으로 ‘부산항’을 선정한 만큼 

부산항과 그 일대를 담은 이미지 기록으

로 한정하여 수집한다. 

∙2원칙: 기록의 수집에 있어 관련 기관의 

기록은 물론 개인기록까지 적극 수집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직접 아카이브에 사진

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다

양한 경로를 통해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

록 한다.

∙3원칙: 컬렉션은 시기별로 나누어 장소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하되, 그 시기 구분은 

기타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4원칙: 부산항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전시 콘텐츠를 설계

하고, 이들 콘텐츠가 부산항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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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기록 유형 중에서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

보다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록의 생산과 기록의 내용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아카이브가 기록

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

억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이

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메

카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기증(Contribution)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

진이나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자유롭게 아카이

브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 기록을 조사하

였고, 수집한 기록은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컬렉션과 전시를 통해 부산항에 대한 기

억을 재현할 것이다. 

4.2 수집대상 기록 조사 및 선정

수집대상 기록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부산항에 관한 이미지 기록의 소장처를 파악하

고, 소장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산항 관련 이미지 기록의 소장처는 크게 

기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소장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부산박물관, 부산시청, 부산항만공

사가 조사되었으며, 개인소장자는 부산 지역사

를 전공하는 학자가 조사되었다. 부산항 관련 

사진집인 ꡔ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

자료집뺸(부산광역시, 2013)과 뺷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뺸(김재승, 2005)에서

도 부산항 관련 사진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소

장 기관과 개인, 사진집의 발행기관과 저자 등

과 접촉하여 저작권 허락을 받았으며, 다양한 

전시를 위해 부산항과 그 인근에 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대상 기록을 선정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중복되는 사진, 화질이 선명하지 않

아 식별하기 힘든 사진, 행정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공사 사진은 제외하였다. 대신 부산항의 

전경이 잘 보이는 사진, 장소의 특징이 잘 드러

나는 사진을 위주로 대상기록을 선정하였다. 중

복 사진의 경우, 흑백보다는 컬러사진 위주로 

선정하였다.

기관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특성이 달

리 나타났는데,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 관련 사진은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산항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 이후

의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당시 ‘공보처 홍보

국 사진담당관’이 찍은 사진으로 부산항 확장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나 이와 관

련된 행사를 찍은 사진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는 부산항과 그 주변 지역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다.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한 부산항 관련 이미지

기록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어 있었

다. 사진엽서가 주를 이루었는데, 부산항 전경

은 물론 부산항 주변의 근대 시설을 담은 사진

엽서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부산시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 관련 사진은 수가 많지 않았으며, 시기

도 편중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 소장 

사진은 국가기록원과 유사하게 주로 부산항의 

발전과정과 관련한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141

소장처 년도 특징

국가기록원 1957~1991 국가 행사 및 부산항 공사 사진이 다수. 당시의 부산항 전경사진 포함

부산박물관 1938~1939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엽서가 주를 이룸

부산항만공사 1900~2013 부산항 개항 후 현대까지의 사진

개인 소장자 A
1900년대 

초중반
부산항과 관련한 엽서 소장

개인 소장자 B 1885~1954

개항 이후 부산과 부산항 사진과 부산포 거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으

로 구성. 부산시 중구청과 함께 펴낸 뺷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뺸 
발간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1945~1964
미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부산 관련 사진. 뺷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뺸 발간

부산시청 1876~2013 부산항 개항 후부터 현대까지의 사진

<표 2> 부산항 관련 기록의 주요 소장처와 특징

으며, 그 외는 현재의 부산항 모습을 담은 사진

이었다. 

뺷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뺸
은 미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기간 그리고 그 이후 약 10년간의 부산 사

진을 담고 있다. 사진을 찍은 주체는 당시 한국

에 주둔 하던 미군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으로 

국내 다른 소장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이 

많았다.

뺷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뺸은 

개인이 엮은 사진집으로,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 

사진을 찍은 년대와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40년간 운항하였던 부관

연락선의 사진을 소개하는 장이 따로 되어, 이

를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4.3 컬렉션 구성

사진 기록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사진 기록에 담겨있는 시대

적․공간적 의미를 찾아내어 기술함으로써 장

소성을 표현해야 한다. 이에 ‘부산항’이라는 장

소에 대한 연혁 조사, 수집한 사진 기록에 대한 

맥락 조사를 거쳐 컬렉션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집을 통해 획득한 기록은 국가기록원, 부산

항만공사, 부산박물관 및 기타 개인 소장 기록 

등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를 위한 특정 

질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사진 기

록의 생산 시기 혹은 사진이 담고 있는 시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고, 출처가 다양

한 만큼 출처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

으며, 장소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

에 따라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해당 아카이브는 장소의 변화, 장소 기억의 

변화라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기록의

생산 시기 혹은 사진이 담고 있는 시기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부산항 및 한국사 전반에 큰 변

화를 끼친 역사적 사건을 컬렉션의 시기를 나

누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개항 초기 부산항 시설은 과거 부산시청(남포

동) 부지 일원에 소규모 방파제로 둘러싸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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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명 시 기 특 징

개항기 1876~1907 최초의 개항장으로 일본인의 이주 통로

일제강점기
1907~

1945. 8. 15

1907년 북빈매축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탈의 장소가 됨

8.15광복과 한국전쟁 1945~1962
해외동포들의 귀환, 미군 입성, 포로 생환 등 사람들에게 이별과 만남의 

장소로 각인되는 시기

산업발전기 1962~1997
제1차 경제개발5개년으로 항만 정비와 확장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부산항 개발사업을 통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춤

신항만 시대와 오늘날 1997~

<표 3> 컬렉션 구성 시기와 특징

23,000㎡의 선유장이 근대 부산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p. 941). 

이후 약 30여 년간 거의 천연항으로 시설 정비

가 없었으나 1902년 현재 대청동 일대에 13만㎡ 

규모의 야적장과 안벽을 축조하여 주차장, 세관, 

우편국 등을 설치하면서 근대적인 항만 개발이 

시작되었다(김춘선 등, 2013, p. 82). 또한 대창

동 개발을 시작으로 부산항 제1부두에서 제8부

두까지 개발되면서 일부 지역은 매립을 통해 용

지를 확보하여 현재 동쪽으로는 용호동 신선대 

부두에서 서쪽으로는 중앙동, 남포동, 광복동까

지 항만과 연계되어 배후도시가 성장하기 시작

하였다(김춘선 등, 2013, p. 88).

해방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항은 일제의 

강점 하에서 외적 수요에 의해 항만 매립 및 축

조공사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은 일본이 식민지 수탈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도시였고, 

그 출발이 부산항 개발이었다. 이렇듯 일제강점

기의 부산항은 근대화의 상징이자 수탈의 공간

이라는 양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게 되면서 부산항

은 해외 동포들의 귀환․UN군 상륙․피난민

들의 정착 등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적인 시대

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었다. 이후 1960년대

부터 부산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

로 부산항 1,2,3 단계의 본격적인 항만 개발을 

통해 현재의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

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 부산

항은 수탈과 침략￫ 외적 개발수요￫ 피난과 귀

환￫ 경제개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변천특성

을 가지고 있다(조성태, 강동진, 2009, p. 253). 

그래서 시기에 따른 장소성의 변화를 각 컬렉

션으로 구성하고, 부산항 연혁을 컬렉션 시기

를 나누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4.4 전시 컨텐츠 구성

전시 콘텐츠는 컬렉션과 달리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다. 특히 오메카는 기록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부산항

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전시 주제를 정하는 시기는 ① 아카이브 구축 

목표와 원칙 수립 단계, ② 맥락조사 단계, ③ 

수집과 컬렉션 구성 단계 등 다양한 시기에 할 

수 있되, 아카이브 구축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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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최

초의 개항장이었던 부산항은 항구이므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교

통공간이다. 둘째, 제2차 대전의 종전이나 6.25

전쟁 등으로 귀환동포, 피난민, 유엔군이 드나

들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역사 

공간이다. 셋째, 부산항은 원자재와 생산품의 

하역과 선적이 편리한 항구이므로 항구 인근의 

지역을 매축하여 영도조선소처럼 공장이 많이 

건설되었던 산업공간이다. 넷째, 부산항은 또한 

단순히 물자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생활공간

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부산항을 공간적 성

격에 따라 교통공간, 역사공간, 산업공간, 생활

공간으로 4분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세부 전시 

주제를 도출하였다. 

오메카를 이용한 11개의 전시 콘텐츠 가운

데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을 보기로 제시하

였다.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은 일제 패망 

때까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운항

하던 연락선으로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

라고 부른다. 1905년 9월 산요기선주식회사

(山陽汽船株式會社)에 의해 개설되어 조선

의 경부철도(京釜鐵道)와 일본의 도카이도(東

海道)․산요․규슈(九州) 철도 간에 여객․

수하물․속달취급화물의 연대운수(連帶運輸)

를 개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당시 탄광노동

자 등의 징용 시 쓰였으며, 일본 유학생 및 다

양한 사람과 물자들이 부관연락선을 통해 조선

과 일본을 오고갔다. 즉 부관연락선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수탈하고 착취한 인력과 재화

의 수송수단이자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인에

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로서의 기억 

등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일제강점기’ 컬렉

션에서 부관연락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그림 6> 전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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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술은 부산박물관이 펴낸 도록인 뺷사진 

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뺸(부산박물관, 

2007)와 김재승의 뺷기록 사진으로 보는 부산․

부산항 130년뺸(김재승, 2005)을 참고하였다.

전시를 구성하는 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기록의 내용을 조사한다. 부관

연락선과 관련하여 수집된 사진이나 엽서가 담

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부관연

락선'의 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엽서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잔교(棧橋)의 모

습을 담은 사진이나 엽서의 순이었다. 이에 부

관연락선의 배의 종류와 관련한 별도의 페이지

를 구성하였다.

둘째, 전시 구성 및 하위 페이지에 담을 스토

리를 결정한다. 부관연락선에 대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

질 만한 이야기를 위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아카이브에서는 부관연락선에 대한 기본

적인 설명과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 해설을 우

선으로 하되, 이용 연령층이 넓을 것을 감안하

여 최대한 쉽고 가독성이 높게 배열하고자 하였

다. 또한 부관연락선과 관련하여 대중가요3)와 

당시 유명했던 사건4) 등을 한 섹션으로 마련하

여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참조).

셋째, 각 페이지의 기록 배치를 결정한다. 페이

지에 담을 스토리 및 기록 수, 레이아웃(layouts) 

등을 설정한다. 오메카는 12개의 레이아웃을 지

원한다. 그러므로 해당 페이지의 주제를 가장 효

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배치도를 선택하여 기

록을 배치한다. 기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정보 전달이 아닌 유사한 기

록을 나열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레이아웃을 

달리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그림 8> 참조).

오메카에서는 전시 설계를 위와 같이 간단하

<그림 7> 전시 섹션 설계

 3) 정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박영호 작사, 김해송 작곡.

 4) 1926년, 현해탄에서의 스캔들: 윤심덕․김우진 동반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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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다. 위의 진행 단계에 따라 완성된 

전시는 오메카에서 제공하는 전시 테마에 맞춰 

아카이브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단

계를 거쳐 다른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그림 9> 참조).

더불어 전시에 이용된 아이템을 클릭하면 세

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오메카는 기술요소

로 더블린코어를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린코어에 맞춰 컬렉션에 등록했던 세부 정보를 

전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그림 10> 참조).

오메카를 이용하여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

이브를 시범 구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메

<그림 8> 전시 페이지 설계

<그림 9>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전시: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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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컬렉션 내 아이템 페이지와 전시 내 아이템 페이지

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오메카의 장점으로는 

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컬렉션 구성이 

‘컬렉션(Collection)-아이템(Item)’의 두 단계

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하다, ③ 컨텐츠를 제작

할 때 내용과 기록 배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④ 오메카의 본래 기능 외에도 기증(Contribu- 

tion)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메카의 단점으로는 ① 아

카이브를 보다 세련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비용

이 든다, ② 한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 등이다. 

둘째, 동일한 경관에 대한 복수의 사진이 전하

는 경우, 소장처에 따라 기록의 생산자(Creator)

와 생산시기(Date)가 달랐고, 사진에 대한 해설

이 상이했으므로 기술사항(Description) 등도 

달랐다. 만약 컬렉션 구성 단위를 소장처로 하

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산시기별로 컬렉션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

산자․생산시기․기술사항은 다르지만 경관은 

동일한 사진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기술사항에 소장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소장처

별로 식별코드(Identification)를 부여하여 구

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진에 대한 해설

이 상이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록

을 기술할 때 문헌이나 다른 기록들과 상호 대

조, 혹은 검증을 거쳐 기술을 정확하게 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로컬리티 공간

인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

서 등 이미지 기록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으로써 로컬리티의 재현방법론을 확산하고 공

유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위주의 사진 기록은 문자 위주의 텍

스트 기록과 비교하면, 과거의 기록이라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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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일하지만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하

고, 오래 기억 될 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기록화가 용이하므로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적인 특

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

프트웨어 가운데 사진의 전시에 적합한 오메카

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실험적으

로 구축해 보았다. 

그 과정과 방법을 보면, 먼저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항 관련 기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 등의 저작권 동의를 얻

어서 원본 또는 파일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

한 기록은 더블린코어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시

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였

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교통공간, 역사공

간, 산업공간, 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11개 전

시주제를 구상하였다. 전시의 보기로 교통공간

의 부관연락선을 제시하였다.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

하면서 오메카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오메카의 장점으로는 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컬렉션 구성이 ‘컬렉션(Collection) 

-아이템(Item)’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단

순하다. ③ 컨텐츠를 제작할 때 내용과 기록 배

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④ 오메카의 본래 

기능 외에도 기증(Contribution) 등 다양한 플

러그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메카의 단점으로는 ① 아카이브를 보다 세련

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② 

한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 아울러 동일한 경관의 사진이라도 기술내용

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기술할 때 문헌

이나 다른 기록들과 상호 대조, 혹은 검증을 통

해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좀 더 많은 사진이나 엽서 등이 확인되었으

나 소장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액의 저작권

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다수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며 자

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업로드 함으로써 계

속 발전될 수 있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아카이브

를 지향하였다. 

오메카가 디지털 전시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이므로 기록관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도 디지털 전시를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이 연구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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